
붕소, 화성 운석에 고농도 함유
UHNAI, RNA 형성에 핵심역할 … 초기 지구 붕산염 농축 시사

화성 운석에 생명체의 필수성분인 붕소(Boron)가 고농도로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

가 6월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 항공우주국 우주생물연구소(UHNAI) 과학자들은 2009-2010년 남극운석탐사단이 채집

한 화성 운석들을 분석해 붕소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PLoS ONE>에 발표했다.

붕소는 산화된 형태인 붕산염 상태에서 생명물질인 RNA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화성 운석으로부터 지구에서 오염된 요소들을 제거한 뒤 내부 맥들을 이온현미분석기로 분석해

이전 측정치의 10배가 넘는 붕소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붕산염은 RNA의 핵심요소인 리보오스(Ribose)를 안정시킴으로써 생명체의 기원에 중요한 역할

을 했을 것”이라며 “초기 생명체들에게는 RNA가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전구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RNA는 진화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최초의 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생명체는 RNA를 합성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나 최초의 RNA 분자는 해당

메커니즘 없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RNA를 비생물학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RNA의

당 성분인 리보오스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에는 붕산염이 풍부한 소금과 퇴적물, 진흙이 비교적 흔하게 존재하지만 다른 천체에서는 한번도 발견

된 적이 없어 연구결과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처음 시작됐을 무렵 화성의 퇴적물에서도 붕산염이 농축됐을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먼 옛날 화성에 붕산염 성분이 풍부한 진흙이 있었다는 사실은 초기 지구에도 생명체 구성물질의 핵심분자

가 쉽게 형성되는 진흙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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